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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성서의 형성과 정치의 역학 관계에 대한 개론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성서연구에 대한 기존 역사비평방법부터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의 비평방법까

지 수용하고 있다. 저자는 성서의 각 책들이 당대의 세력자들이나 정치집단들이 벌

였던 권력게임 과정에서 결국 그 역사를 지배했던 자들의 산물이라고 본다. 저자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제의집단이 문서를 기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

와 사원 제도를 합법화해주는 성서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서는 기원

전 1250년경부터 서기 550년까지 180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 기원

전 125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으로서 팔레스틴에 등장했던 시기이고, 서기 

550년은 성서를 산출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 조직들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렸던 

때이다. 성서는 그 두 시기 사이에 만들어져서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0장 “바빌로니아의 지배자들과 망명

정부”와 11장 “페르시아의 지배자들과 새 성전”에서 저자는 키루스와 페르시아 제

국,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페르시아의 팔레스틴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국의 왕실제의를 지지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페르시아가 지원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 포로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으며 

페르시아가 그것을 제국 통치에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